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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송 심 씨 종 보

공의 이름은 광언(光彦) 字는 언지(彦之)니 청송 심

씨다. 六대조의 이름은 덕부(德符)이고 고려 말에 현달

하여 그 공훈으로써 청성백(靑城伯)에 봉(封)해졌고 조

선조에 들어와서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시중이 징

(澄)을 낳으니 인수부윤(仁壽府尹)①①이고 부윤이 석준

(石雋)을 낳으니 증호조판서이고 이분이 공의 고조부이

다. 증조부의 이름은 선(璿)이니 경기관찰사이다. 조부

이름은 안인(安仁)이니 경상우도의 병마절도사이다. 아

버지 이름은 빈(濱)인데 증이조판서이고 이분이 대사성

서강(徐崗)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경술(庚戌:1490)년에 공을 낳으니 타고난 자질이 크

게 빼어나서 이를 갈 나이 때부터 보통 아이들보다 다

른 데가 있고 겨우 13세 때 부친을 여의고 16세에 다시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능히 집상을 예법대로 하였다.

이때 연산군이 단상법(短喪法)②②을 주장하여 심히 엄

하였으나 공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분발하고

힘써 배워서 경전(經傳)③③을 다 공부하여 국가의 법률집

을 모두 읽었으니 사람들이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을 알

았다.

기묘(己卯:1519)년에 생원과 진사시험에 다 합격하

고 을유(乙酉:1525)년에 갑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당

시 정문익(鄭文翼)이 시험을 주관했는데 공께서 으뜸으

로 방(榜)④④을 뽑고 인재를 얻었다고 자축을 했는데 방

문을 발표하기 전에 이부(吏部)에서 정언(正言)이 될

것으로 추측했으나 당시의 기대가 이미 이러하였다. 초

임이 성균관 전적이었고 사간원 정언으로 옮겼다가 예

조좌랑으로 옮기고 홍문관 부수찬으로 뽑혔다. 

여러 번 승급하여 교리 응교겸 시강원 문학 필선이

되고 다시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경인(庚寅:1530)년에 김안로(金安老)에게 밉보여 두

어 해 쉬었다가 복직되고 이어 창원부사, 파주목사로 외

직에 나가서도 근무성적이 특수하여 중종께서 안팎으로

표창을 하였다. 김안로가 밀려난 다음 종부시 정(正)으

로 들어와서 사헌부 집의가 되고 사복시 정(正)이 되었

으나 마침 전임인 외직이 만기가 되지않아 관례에 따라

부평부사로 나갔다가 경자(庚子:1540)년에 감사가 되

고 다시 행정력이 으뜸으로 드러나 특별히 당상관으로

오르고 형조참의에 임명되었다가 대사간과 예조와 이조

참의를 거쳐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만기가 되어 승

정원으로 들어와서 서열대로 좌부승지에 오르고 다시

병조와 이조의 참의가 되었다. 

기유(己酉:1549)년에 특별히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

부사에 임명되고 호조참판 겸 춘추관으로 옮겼다. 

이때를 전후하여 여러 해 동안 전형관(銓衡官)⑤⑤으로

있다가 병가를 얻어 휴직중 다시 이조를 거쳐 형조 겸

부총관이 되었다. 임자(壬子:1552)년에 한성판윤 겸 도

총관이 되고 여러 번 공조 형조판서로 옮겼다가 의정부

좌우참찬 한성판윤 형조판서를 모두 세 차례씩 치르고

마지막으로 지중추(知中樞) 돈녕부사(敦寧府事)를 역임

하였다.

무진(戊辰:1568)년 4월 무자 일에 정침(正寢)⑥⑥에서

생을 마치니 향년 79세였다. 부음이 들리자 명종께서 슬

퍼하시여 이틀 동안 조회를 폐하시고 부의와 문상을 유

사를 시켜 갖추셨으며 태상관에서 호안(胡安)이라고 시

호를 내렸다. 6월 정유일에 광주(廣州)서쪽 장백리 경좌

갑향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의 사람됨이 간엄(簡嚴)
⑦⑦하고 독후(篤厚)⑧⑧하여 행실이 법도가 있어 관직으로

처사함에 바르고 굽음이 없고 더욱이 종족을 거두어 어

루만지고 가난하여 혼인하기 어려운 자에 혼구를 도와

때를 잃지 않도록 하고 봉제사에는 더욱 근엄하며 명절

에는 반드시 몸소 성묘하였으며 늙도록 폐하지 않았다.

생산업에는 일삼지 않았고 권세도 즐기지 않았다. 평소

할 일 없이 조용한 듯하나 옳은 일에는 문득 분발하여

말하였다.

을사(乙巳:1545)년 이후 국사가 어렵게 되자 공은

늘 집을 바라보며 가만히 탄식하고 사퇴하는 것도 옳지

않아 다만 읊조림에 심정이 나타날 뿐이었다. 형조에서

판관으로 있을 때 선비 집안이 약소한 사람과 시비가

있었는데 일시에 두세 사람의 세도가가 힘으로 선비를

돕는 지라 이 때문에 관리가 감히 결정을 짓지 못하고

여러 해를 끌었는데 공이 약소민을 두둔했으나 수사관

윤춘년(尹春年)이 잘못 듣고 소민을 논박함에 공이 지

략으로써 동요하지 않으니 윤춘년이 그 실정을 눈치채

고 문간에서 사죄함에 공이 인정하였다.

신유(辛酉:1561)년 여름에 명종께서 비원(秘苑)에

임어하시어 제생에게 글 짓고 강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유별나게 외척에게 많이 합격시켜서 불공평했다는 후문

이 있었다. 때마침 재변(災變)⑨⑨을 만나 요직들이 방문

했으나 여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 때 공이 홀

로 거리낌 없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에 말씀이 심히 격

절하여 임금께서 시인하시고 그 발표를 취소하게 하니

칭론이 많았고 봉황이 조양(朝陽)에서 울었다고 했다.

공이 많이 늙어서 휴퇴를 빌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공무

이외에는 출입을 싫어하니 모든 아들이 함께 기거하며

아침 저녁으로 서로 접촉하고 아들과 손자들이 앞에 가

득히 둘러 모시고 웃음꽃으로 같이 즐기고 매양 좋은

때와 명절에는 교외에 나가 노니 학발(鶴髮)⑩⑩이 강건하

고 친족들이 길을 에워싸니 바라보는 이들이 그림 가운

데 선인이라 하였다.

공이 한양 조씨와 결혼하니 정부인(貞夫人)에 봉해졌

고 장예원 판결사 방정(邦楨)의 딸이며 한천부원군 온

(溫)의 현손이다. 화순하고 정숙하며 공을 섬김에 공손

하고 삼가며 치가(治家)에 근검하여 친척과 이웃들이 다

들 그어짐을 우러러 보았다. 경술년 정월 정해일에 향년

60세로 마치니 그해 3월 갑신일에 공의 무덤 왼편에 뭍

었다.

무릇 4남1녀를 낳으니 맏아들 현(鉉)은 전생참봉이고,

둘째 아들 호(鎬)는 성균진사이고, 셋째 아들 연(鍊)은

여산 군수이고, 넷째 아들 금(錦)은 사헌감찰이고, 딸은

회양부사 박윤한(朴胤韓)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에 또 1

남3녀가 있으니 아들인 은(銀)은 관상감참봉이고, 맏딸

은 종실 서흥수(西興守) 학정(鶴貞)에게, 둘째 딸은 관

상감봉사 신응룡(辛應龍)에게 출가하고 셋째 딸은 아직

어리다. 

맏아들인 참봉 鉉이 1남2녀를 낳으니 아들인 종범(宗

範)은 포천현감이고 맏딸은 충의위 이영환(李英煥)에게,

둘째 딸은 유학 박유용(朴有容)에게 출가했다. 둘째 아

들인 진사 鎬는 자식이 없어 감찰의 아들 종민(宗敏)으

로 뒤를 삼았다.

셋째 아들인 군수 鍊은 3남1녀를 낳으니 아들은 종길

(宗吉)·종후(宗厚)·종선(宗善)이고 딸은 직장 이장림

(李長林)에게 출가하였다. 넷째 아들인 감찰 錦이 7남을

낳으니 종도(宗道)종침(宗 )·종민(宗敏)·종직(宗

直)·종주(宗周)·종의(宗毅)·종준(宗準)이다.

▶ 호안공 묘소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 ▶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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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인 회양 박윤한이 1남1녀이고 아들은 진사 문영(文

榮)이고 딸은 종실 양원수(陽原守) 혜(  )에게 출가했다.

손자인 현감인 종범이 2남4녀를 두니 아들은 구( )와 완

이고 딸은 다 어리다. 손주사위 충의위 이영환이 2남1녀

를 두니 맏아들 경온(景溫)은 장흥직장이고 둘째 아들이

경량(景良)이며 딸은 선비 송화수(宋樺壽)에게 출가했다.

손자인 종도는 아들 보(保)를 낳고 종침은 아들 간(侃)

을 낳고 종민은 아들 위(偉)를 낳고 딸이 하나 있으나 어

리다. 양원수 혜가 3남3녀를 두니 아들은 사인(思仁)·호

인(好仁)·구인(求仁)이고 딸은 다 어리다. 경온은 1녀,

화수는 2남, 은은 2남1녀, 서흥수는 2녀, 응룡은 1남을 두

었으나 다들 어리다. 진사군이 가장(家狀)⑪⑪을 갖고 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선친의 장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아직까지 신도비를

(神道碑)⑫⑫를 세우지 못하여 불초(不肖)의 죄를 피할 수

없으니 송공(宋公)의 선군(先君)⑬⑬은 우리 선인(先人)⑭⑭과

같은 글방에서 공부하고 못난 저 또한 송공과 욕되게도

함께 교유하고 있으니 감히 요청합니다』.

내가 여러 번 사양했으나 도리 없이 그 가장에 의거하

고 나의 견문을 보태어 위와 같이 기록하고 인해 명(銘)

으로써 이으니 명(銘)에 가로되

심씨 청송으로부터 계출하고 시중으로부터 성대하였네.

대전 뜰에 내전(內殿)⑮⑮이 극진하니 자취를 이어 봉

(封)함이 연했도다.

공이 어려서는 외롭고 기이하나 뜻을 떨치고 몸을 세웠네.

집에서 놀고 있을 때부터 명망은 이미 높았고 정부 요로

에 훨훨 날았으니 영화길 끝이 없도다.

간당에 미움받아 외직에 오래 있고 특이하게 공적 쌓아

훌륭히 부름받네.

두루 거친 빛난 관록 한결같이 공손했고 팔좌(八坐)⒃⒃에

올라서고 이공(二公)⒔⒔을 버금했네.

공께서 받은 성품 강직하고 충박(忠朴)하니 권력에 아

첨 않고 오직 곧고 옳게 쫓아 변란 당해 진언하니 상감

마음 감동하고 공도를 다시 떨쳐 위대한 그 공일세.

안행실이 지극하여 봉선(奉先)⒕⒕하고 휼종(恤宗)⒖⒖하니 크

게 밝은 하늘 보답 그 자손이 충실하네. 

늘그막에 안한(安閑)하여 수고(壽考)가 융숭하고 모든

복을 두루 갖춰 뉘라서 같을손가.

광릉 땅 서쪽 언덕 공의 무덤 여기 있고 옥돌에 글을 새

겨 칭송소리 한이 없네.

1574年 甲戌10月 日세움 송 인 지음

註(주)

① 인수부(仁壽府): 조선조 초에 세자를 옹위교도 하던

관청. 후에 세자익위사로 바뀜.

② 단상법(短喪法) : 연산군 때 상주의 복제 기간을 대폭

줄이고자 짧게 책정한 제도

③ 경전(經傳) : 성경현전을 줄인 말 경서와 해설책

④ 방(榜) : 합격 발표문 당시 벽에 붙였음.

⑤ 전형관(銓衡官) : 과거시험관.

⑥ 정침(正寢) : 평소 기거하는 방이 아니고 제사나 큰일

때 쓰는 몸체방.

⑦ 간엄(簡嚴) : 간략하면서 엄한 것.

⑧ 독후(篤厚) : 독실하고 후덕한 것.

⑨ 재변(災變) : 천재지변의 준말.

⑩ 학발(鶴髮) : 학의 깃털. 즉 노인들이 늙어서 머리털이

백발이라는 뜻.

⑪ 가장(家狀) : 집안의 계통과 행장을 요약해 적은 보첩.

⑫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가까이 큰길

옆에 세우는 돌비(碑).

⑬ 선군(先君) : 남의 부친 사후의 존칭.

⑭ 선인(先人) : 자기 부친 사후의 칭호.

⑮ 내전(內殿) : 중전이니 즉 왕비가 있는 곳.

⒃ 팔좌(八坐) : 육조(六曹)와 이사(二司). 二사는 사헌부

사간원.

⒔ 이공(二公) : 의정부의 좌우 찬성을 이름.

⒕ 봉선(奉先) : 조상을 잘 받음.

⒖ 휼종(恤宗) : 어려운 집안을 잘 보살핌.

<끝>

靑雲君이 죽어 장사를 지냈는데 비석에 새길 명(銘)을

유(維)에게 부탁함에 내가 예의상 사양하였으나 마음 속

으로는 승낙을 했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병에 걸려 거의

불완전한 것 같더니 오래 뒤에 다행히 조금 나았으나 무

덤의 풀이 이미 二年이 지났다.

공의 두 동생이 가장(家狀)을 들고 와서 말하였다. 

『돌을 이미 준비하였으니 비문을 꼭 지어주십사 감히

청하나이다』.

아, 나는 공과 더불어 동년생이라 소시 때 겨우 한 두

번 면식이 있었더니 癸亥年(1623)에 이르러 같은 일을

얻어 함께 주선하게 되니 이때 비로소 공의 재주와 기질

이 남보다 뛰어났음을 알았다. 그 뒤 조정에 같이 들어가

서 공의 심사를 자세히 엿보니 그 충박(忠樸)①①함을 확실

히 알게되고 감히 딸아 잡을 수 없음을 알았더니 이제 공

이 죽고 그의 평생 사적을 듣고 보니 그 내면의 행실과

대비가 남보다 더욱 두드러짐을 알았다. 내가 공에게 사

귐이 더욱 오래되어 점차 더 깊이 알았으나 이미 죽고 난

뒤에 어찌하리. 維가 정작 공의 묘에 차마 명을 쓰지 않

으면 생사의 부탁에 따른 배신을 어찌 저지르리오.

공의 이름은 命世 자는 德用이니 沈氏가 靑松의 이름난

집안으로 고려 말엽에 靑城伯에 봉한 德符 때 처음으로

크게 통달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름 溫과 澮 양대에

미쳐 벼슬이 영의정이고 부원군에 봉해졌다.

다시 三代를 지나 忠惠公인 連源이 또 영의정이 되었

으니 이분이 공의 고조부이다. 이름 鋼을 낳으니 국구(國

舅)②②로서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봉해지고 이름 義謙

을 낳으니 벼슬이 大司憲이고 명종과 宣祖 사이의 名臣이

었다.

이름 엄(  )을 낳으니 벼슬이 玉果縣監으로 마쳤으나

공의 훈업으로써 귀하게 되어 영의정의 증직에 靑川府院

君이 되고 백부의 郡守 仁謙의 뒤를 이었다.

능성구씨(綾城具氏)에게 장가드니 좌찬성으로 영의정

의 증직을 받은 능안부원군 문의공 思孟의 딸이고 丁亥年

(1587)에 공을 낳았다. 문의공께서 인헌왕후(仁獻王后)③③

를 낳은 고로 공이 仁祖에게 이종형제가 된다.

공이 어릴적부터 유독 빼어나서 아무데나 어울리지 않

았으며 황문민공(黃文敏公)에게 배웠는데 문민공께서 공

이 큰그릇이 될 것이라고 자주 칭찬하였다. 다 자람에 큰

키에 풍모가 아름답고 남달리 뛰어난 데다 의를 좋아하여

옛사람의 범절과 의기로운 풍정을 가졌더라.

癸丑년에 혹독한 가화를 당하여 이 때부터 과거 공부

를 버리고 객지로 떠돌아 다녔는데 광해군이 결국 유폐

당하게 되고 인목대비께서 혼란이 극심했었는데 인조께

서 여러 원훈들과 큰 계획을 비밀히 정할 적에 공이 또한

가담하게 되었다. 癸亥年(1623) 三月에 이르러 장차 대의

(大義)④④를 거행할 때 공이 모집책임을 맏고 비장(裨將)⑤⑤

으로 위촉받아 서교(西郊)에서 회합하여 몸소 새로운 왕

을 맞이하여 입성하는데 그 주선함이 빈틈없고 거사를 도

와 성공하게 하는 계획이 여러 사람에 비해서 공에게 특

히 많았다.

공조와 형조의 좌랑을 거쳐 사복시의 僉正이 되고 공

훈을 찬양하고 상을 줄 때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

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의 호를 주고 특별히 정규의 계

급을 뛰어 넘어서 통정대부에 五衛將을 겸했다가 얼마 안

되어 계급을 높여 가선대부에다 靑雲君을 봉하고 부총관

을 겸했다.

이괄(李适)이 반역할 때 임금께서 公山으로 몽행(蒙幸)⑥⑥

할 때 공이 비서로서 호종하여 어가(御駕)⑦⑦가 수원에 이르

렀을 때 밤이 이미 깊었다. 임금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했는

데 정신(廷臣)들은 미처 알지 못했으나 공이 밤새껏 좌우

에 모셔서 忠勞가 가장 독실하였다. 역적을 토평하고 환도

한 뒤에 嘉義大夫에 오르고 계급이 공조참판에다 호위장군

을 겸했다. 장차 세자빈(世子嬪)을 윤씨의 딸 가운데서 간

택하게 되었는데 그의 종형이 역모로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도 이에 연좌되어 면직을 당한 일이 있었다. 공이 경

연(經筵)⑧⑧에서 모실 때 나아가 여쭈었다.

『세자의 배필은 덕스러워야 하며 좋은 집안을 택해야

옳은데 집안이 악역에 범한 자는 함부로 대상이 되지 못

하옵니다』.

왕이 공론을 무시하지 못하여 이 혼인이 이뤄지지 못

하고 공도 또한 이 일로 죄를 지어 충주로 귀양가게 되었

다. 대신과 대간(臺諫)⑨⑨들이 논쟁이 있었으나 만류하지

못하였고 이듬해에 돌아왔다. 
- 대제학 장유 지음 -

註(주)

① 충박 : 충실하고 박실함. 

② 국구 : 임금의 장인.

③ 인헌왕후 : 仁祖의 생모로서 인조반정후 추존된 원종비.

④ 대의 : 큰 의리 여기서는 반정거사를 이름.

⑤ 비장 : 조선 때 감사 유수 병사 등 지방장관과 사신을 수

행하던 관원의 하나, 여기서는 거사당시 부대장임.

⑥ 몽행 : 왕의 피란 행차.

⑦ 어가 : 왕의 수레.

⑧ 경연 : 왕에게 경서를 강독하는 자리.

⑨ 대간 : 간언을 맡아보던 관리로서 사헌부 사간원의 관

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다음호에 계속>

十十三三世世祖祖 청청운운군군 행행공공조조참참판판 휘휘 명명세세 신신도도비비명명 上上
(靑雲君 行工曹參判 諱 命世 神道碑銘)

靖社功臣 1等 振武原從功臣 1等 寧社原從功臣 1等功 臣 編

▶ 청운군 묘소 소재지 : 원주시 부론면 검단리 ▶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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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을 옛 뜰에서

늦은 가을 나는 고정(故庭)에서

앞산의 풍광(楓光)을 바라보며 상

념에 잠겨 있다. 저 명지봉으로부

터 골 안을 거쳐 꽃 봉으로 내려

오면서 타는 듯 물든 나뭇잎

들…….

지난 늦봄 안산을 신록으로 물

들인 것은 열세 살 봄 요정(妖精)

이었다. 연두색 나래를 휘두르며 산과 들을 날아다니며

새 잎으로 옷을 입히고 꽃을 피우더니 드디어 세상을 연

초록으로 덮어놓았다. 

연정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던 봄의 요정. 2월을 뒤에

두고 훌쩍 떠났던 그녀는 가을이 되자 밤 고양이처럼 찾

아와 빨강·노랑·주황 등 온통 요염한 채색의 향연을 이

루어 놓는다. 만추(晩秋)의 신비한 요정은 열세 살의 청

순한 꽃 처녀도 아니며 연록색의 요정도 아니다.

그동안 여름의 열염(熱炎)과 폭풍우를 먹고 자란 열여

덟의 풍만한 요정이요. 깊어 가는 가을의 우수(憂愁)로

피어나는 요염한 꽃송이 같은 요정이다. 그녀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비단 폭 옷자락으로 물들인 화려한 가을 산을

옛사람도 감탄의 시구로 남겼으니.

스산한 늦가을

먼산에 비껴 난 돌길

힌구름 속 인가가 보이네

달리던 수레를 멈추고 넋잃고 앉아 훨훨 타는 단풍을 본다

어찌 꽃 피는 봄을 이보다 좋다 하리

遠上寒山石輕斜 白雲生處有人家
(원상한산석경사 백운생처유인가)

停車坐愛楓林晩 霜葉紅於二月花
(정거좌애풍림만 상엽홍어이월화)

분명 화사한 햇살에 물든 늦가을의 풍경(楓景)을 꽃 피

는 삼월에 견줄 수 있으랴 했다. 뿐이랴! 만산홍엽(滿山

紅葉)으로 밖엔 더 할 말을 잊었다.

나 또한 어느 가을 山行에서

산도 타고 냇물도 타니 사람마저 붉으이

뫼도 취하고 개울물도 취하는데 나 또한 취했오

山紅川紅人亦紅 山醉川醉我亦醉
(산홍천홍인역홍 산취천취아역취)

라는 희필(戱筆)을 한 바 있다.

참으로 가을은 사람을 홀리게 하는 계절이다. 옛부터

봄은 연정으로 잠 못 이루는 여인네의 계절(思春女)이고,

가을은 깊은 시름으로 잠 못 이루는 남정네의 계절(君子

悲秋)이라 함이 공연한 말만은 아니다.

그렇던 풍림(楓林)의 수목들은 겨울맞이로 그토록 긴

긴 여름 폭염과 폭풍과 폭우와 싸워 이뤘건만, 하루아침

에 우수수 떨쳐버리고 만다. 잎 하나 열매 한 톨 남김없

이 알몸이 된다.

장관을 이루던 단풍잎들은 낙엽이 되어 바람에 날리고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하는 아픔을 감수한다. 

그리고는 겨을의 혹독한 추위를 참고 견디며 거수(巨

樹)로 성장한다.

이토록 가을나무들은 도약을 위해 미련없이 옷 벗기에

여념이 없건만 우리는 이 계절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저

마다 거인이 되기 위해 제 몸집 불리느라 누더기를 껴입

기에 여념이 없다.

나무는 1년 내 성실한 성장의 결실을 아낌없이 털어

내고 빈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일 년 내

욕심 채우기에 영일이 없으면서도 묵은 때를 잠시도 털어

내지를 않는다.

하긴 존경받아야 했을 역대 통치자들도 그랬던가. 우남

(雩南), 그분은 마땅히 국부(國父)로 존경을 받아야 했건

만 과욕을 훌훌 벗어 던지지 못해 종당 해외 망명이란 오

명을 왜 써야 했는지…….

구국의 명분으로 집권한 박통(朴統) 그는 엄청난 경제

건설이란 공을 이루고도 끝내 비명으로 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평생민주화 투쟁으로 얻은 권좌이건만 어쩌

다 국가 환란까지 몰고 왔는지…….

이게 어찌 이들 만이며 이 분야뿐이랴. 어느 분야고 다

허허로이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화려한 변신을 하는 저 풍수(楓

樹)며 눈보라의 추위에도 만학천봉(萬壑千峰)에 독야청청

(獨也靑靑) 한‘솔(松)’이‘나’라고 할 당당한 거인은 그

누구며 몇 손가락이나 꼽을지?

그래서 나이 든 나목(裸木)일수록 그 수세가 아름답고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그 나체의 몰골이 추(醜)하다고 하

는가. 세태야 어떻든 동수(冬樹)들은 발가벗은 체 달달

떨면서, 찬달(寒月)과 맑은 별과 벗이 되어 초롱초롱 밤

을 지샌다. 겨울새와 한 식구가 되고 쇠 소리 바람과 함

께 울며 흰 눈을 싸안은 채 하늘을 향해 겨울을 난다. 

아울러 꽃받침으로 꽃눈을 싸안고 새싹을 감추고 대춘

(待春)의 아름다운 꿈을 먹고 겨울로 간다.

자못 살신성인(殺身成仁)이요 포인행덕(抱仁行德)이다.

사악한 인간을 능멸한다네……

깊어 가는 이 옛집 뜰에 해가 지더니 땅거미가 내려앉

는다. 나는 얼마나 마음을 비우며 지내왔는지 함께 만추

(晩秋)의 모수(慕愁)에 잠겨 세월을 반추해 본다.

<끝>

- 大宗會 副會長 沈 永 求 - 

부회장 심영구

문 단단문

유묵·서한(遺墨·書翰)
- 沈 宜 冕 -

謹拜謝 (근배사)

月城政座下 (월성정좌하)

別懷阻 歲晏益勞 伏承寵牘 謹審臘

今政體動止 崇護毖相 仰庸慰祝 不任卑和

(별회조창 세안익로 복승총독 근심랍호

금정체동지 숭호비상 앙용위축 불임비화)

嶠外歲暮 京國遠阻 依斗之戀 仰想倍切

而若其剖簿催科 惱神必多 更切憧憧

(교외세모 경국원조 의두지연 앙상배절

이약기부부최과 뇌신필다 경절동동)

宗下自經 試 積憊爲崇 至今未蘇 已是悶憐

而親候未易承聞 離懷去益難堪 情私悶然

俯惠諸種 寒廚生色 感 萬萬

(종하자경반시 적비위숭 지금미소 이시민련

이친후미역승문 이회거익난감 정사민연

부혜제종 한주생색 감즙만만)

歲餘隔日 伏希令休 新萬禧

餘姑不備 伏惟下在 謹拜上謝

(세여격일 복희영휴 아신만희

여고불비 복유하재 근배상사)

庚戌 臘月 29日 宗下 宜冕 拜

(경술 납월 29일 종하 의면 배)

※ 沈宜冕 字周卿 判書豊之孫 歷泮長 今 參判

(심의면 자주경 판서풍지손 역반장 금 참판)

*번 역*

삼가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월성 정좌하에게

작별한 회포는 소식이 막혀 섭섭했는데 올 한해도 저물어

가니 더욱 바쁘고 힘들어 집니다. 사랑해 주시는 편지 엎

드려 받고 삼가 살피니 섣달 추위에 영감님 정사를 돌보

시는 체후(體候) 神의 보호를 받아 평안하게 지낸다 하시

니 우러러 위로되고 축하하는 마음 한이 없습니다. 

저 영남 끝자락에서는 해가 저물고 서울은 멀리 막혔는데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그리움은 생각할수록 갑절 더 간절

하겠지요. 그리고 한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데 장부(帳簿)

를 따지고 세금을 재촉하는 일에 대해 정신을 쓰는 일도

많으시겠지요. 다시 그리운 생각 간절합니다.

宗下生 저는 반궁시험(성균관에서 치르는 시험)을 겪은

뒤부터 쌓인 피로가 병이 되어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아

아주 민망하고 가련합니다. 더구나 어버이 안부를 쉽게

들을 수 없으니 집을 떠난 회포는 갈수록 더욱 견디기 어

려워 사적인 마음은 민망하기만 합니다. 내려주신 모든

물종은 저 같이 빈한한 집안에서는 생색이 납니다. 감사

한 마음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올해도 겨우 하루가 남았는데 영감님 새해를 맞아 온

갖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말은 다 갖추지 못하니

내려 보살펴 주시기를 생각하면서 삼가 절하고 답장을 올

립니다.

경술년 섣달 스므아흐렛날 종하생 의면은 절하고 올립니다. 

※ 沈宜冕 字는 周卿이고 판서 豊之의 손자이다. 대사성

을 역임하고 지금은 참판으로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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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숙공 유허비각기

가만히 생각하건데 사람에게 조상이 있는 것이 나무에

게 뿌리가 있고 물에게 근원이 있는것과 같으니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강한 줄기와 약한 가지가 오래도록 하늘

에서 내리는 雨露의 혜택을 함께 받을것이요 물의 근원이

길면 시냇물이 물결치며 구불구불 산을 돌아흘러 호수를

이루며 바다에 들어갈 것이니 사람에게 조상이 있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오직 우리 공숙공 선조께서는 일찍이 벼슬을 하지 않

으려는 뜻이 있어 農谷에 숨어살았으므로 유허가 아직도

있고 비가 있으니 대개 이 유허가 谷城의 古達里에 있는

것은 고달 리가 南原지방의 아름다운 동네였기 때문이리

라. 둔산(屯山)이 갈라져 지리산에 떨어지고 기이(奇異)

하고 절묘한 산세가 고달리에 이르러 멈추었으며 마을 앞

에 큰 강이 흐르고 큰 들이 넓게 펼쳐있고 도로의 교통이

좋고 마을이 부유(富裕)하여 진실로 남쪽지방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다.

공숙공이 부름을 받아 다시 조정에 들어가신 뒤에 사

복공(司僕公)이 내려와 삶으로 지금까지 자손이 대대로

살아 번창해졌다. 碑는 본래 마을의 뒤 도로부근에 있었

는데 도로의 개선(改繕)공사로 인하여 마을 앞으로 옮겨

봉안하였고 비각을 지을 적에 힘은 모자라고 일은 커서

여러 일가들에게 상의하였더니 四從姪 大燮군이 많은 돈

을 먼저 특별히 내었고 여러 일가들이 따라서 분담하여

내므로 돈이 많이 모아져 일을 끝냈다.

아아 슬프도다 지난번 대섭군의 特志가 없었더라면 비

바람의 피해와 풀과 나무의 말라죽는 것을 면치 못하였을

터인데 지금은 진실로 짐승들이 은혜를 갚는 것보다는 부

끄럽지 않게 되었으니 여러 물건에게 근본이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오직 우리 자손은 항상 나무에게 뿌리가 있고 물에게

근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부지런히 할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始末을 자세히 써서 후손들에게

보이노라.                    

壬子 八月 日

공숙공 17대손 상호가 두 번 절하고 삼가 씀

한국성씨총연합회 긴급임시 총회(5차) 개최
호족제 폐지 반대 궐기대회

한국성씨총연합회 5차 긴급임시총회가 2004. 8. 26 11

시 신촌의 거구장에서 각 문중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호주제 폐지법안’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한

국성씨보감’발간업무를 심의 통과하였다.

➜ 제1부

1. 정부의 호주제 폐지법안 결사반대 총궐기대회

호주제폐지 결사반대 결의문 제의 및 채택

- 우리는 한민족 전체 대표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신명을 다 바쳐 정통가족제도를 수호한다.

- 우리는 부계혈통계승 원칙을 부정하여 가문과 종

중을 말살하려는 민족반역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전통가족문화를 파괴하는 가족법 개악을

결사 저지하여 자손만대의 창성을 기한다.

-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불퇴전의 굳은

의지로 물심양면 총력을 경주하여 투쟁한다.

2. 한국성씨총연합회 긴급 임시총회

가. 호주제폐지 반대사업 보고

나. 심의안건

- ‘한국씨족총연합회’를‘한국성씨총연합회’로

명칭변경

- 개인회원 추천 및 집회시 종중의 인력동원 적

극 협조

- 미납회비 납부 및 사업추진 성금 적극헌납

다. 호주제폐지 반대 포스터 배포

라. 문중 또는 개인으로부터 헌성금 접수

➜ 제2부

한국성씨총감 편찬위원회 총회

1. 총감편찬사업 경과보고

(252본 성씨의 종중에서 원고제출)

2. 심의안건

- 결산보고와 승인

- ‘한국씨족보감’을‘한국성씨보감’으로 제호 변경

- 원고 최종정리 기한(2004년 11월 말)       <끝>

<恭肅公 遺墟碑閣記>

靑城伯墓域

大大大大的的 淨淨化化事事業業으으로로 말말끔끔하하게게 단단장장

연천 아미리의 청성백 墓所는 지난 4月부터 8月까지 4개월
간의 기간에 걸쳐 공사한 끝에 묘역 전역을 말끔하게 단장하
였다. 그간 실시된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1. 버스길에서 산소까지의 진입로 세멘트 포장공사.
2. 산소 하단 駐車場바닥 다지기.
3. 산소 올라가는 계단(자연석) 공사
4. 산소 양옆과 뒤편, 잡목제거, 소나무 식수.
5. 산소 주변 관상수 植樹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산소주변

이 훤칠하게 다듬어 졌으며 내년 봄에는 주위에 다시 소나무
를 심어 록지화 지역으로 조성 할 계획이라 하니 몇 년 후에
는 울창하게 우거진 松林이 山所의 保護樹林으로 잘 어우러
질 것같아 기대가 된다.

▶ 청송백 산소 정화사업 후의 전경

思思 母母 曲曲詩

이 세상

뉘 어머님

위대하시지 않으리오만

내 어머님의 지혜

남 달리 뛰어나시고

길쌈이며, 바느질, 음식솜씨

고루 향기로우시며,

항상 깨끗하신 매무새로

이웃의 본이 되시던

어머님

월악산

보덕암의

부처님이

영검하시다고

茶器 물 고이시고

“아들 하나 점지하소서”

촛불이 다 닳도록

축원 발원하신 끝에

만득자 얻으시고

뽀얀 붓꽃을 남몰래

다시 보곤 하셨다던

어머님

세살무렵

쥐똥나무 책대로

꼭꼭 짚어 가르치신

하늘천 따지가

동몽선습, 명심보감

小·大學 論語 孟子

日日新 又日新하시라시며,

떡방아 쿵쿵 찌어

책 씻이도 해 주시던

어머님

어쩌다 雜技라도 익힐세라

바지 가랭이 걷으라시고

말채찍 갈기듯이

종아리 때리셔도

잠결에 소스라쳐 흐느끼면

경기(驚氣)할까 놀라시어

영사 갈아 먹이시고

교교(皎皎)한 밤을 혼자 지키시던

어머님

그 어머님의 은혜

이제사 어렴풋이

깨달아지는 막내아들

求이옵니다.

- 晟 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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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城, 光州, 谷城 巡訪記 下

안으로 올라서니 여러 賢士들의 詩句현판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중 한 현판이 눈을 사로잡는다. 안내를 맡은 愚

慶 총무님에게 내력을 물으니 제호공의 9대손 홍교진사

(汞橋進士) 斗永公의 詩句를 당대 명필가인 李三晩公이

글을써 현판 하였다하고 그 글을 목청을 가다듬어 랑송하

고 새기니 모두가 시심에 잠기는듯 하다.

野曠天晴古木愁 : 넓은들 개인하늘 고목은 시름한듯 한데
(야광천청고목수)

吾家九世一亭留 : 우리집 9세조 정자 여기 머물었네
(오가구세일정유)

長江中屈龍巖出 : 구비친 장강에 용바위 솟았고
(장강중굴용암출)

大界西虛瑞石浮 : 툭트인 서쪽에는 서석산이 떠있구나
(대계서허서석부)

村老投竿呼遠酒 : 낚시하는 늙은이 멀리 술사오라 소리치고
(촌로투간호원주)

農人迎客載歸舟 : 농부는 손님 맞아 배에 태워 돌아오네
(농인영객재귀주)

若爲如此千回構 : 만약에 이번같이 천 번만 손질 한다면
(약위여차천회구)

流水高山共萬秋 : 흐르는 물 높은 산과 만년을 함께하리라
(유수고산공만추)

풍요로운 情景을 가슴에 담고 정자를 내려오니 시간은

벌써 오후 1시이다.

부슬비가 내리는 섬진강 줄기를 따라 4㎞를 달려 곡성

에 이르고 또 4㎞를 달려서야 목적지인 곡성군 고달면 고

달리 육세조 공숙공(谷城郡 古達面 古達里, 六世祖 恭肅

公, 휘:澮)의 유허지(遺墟趾)에 도달하였다. 대로변에 깨

끗하게 단장된 비각이 하나 서있고 그비각 안에는 큰 글

씨로『故朝鮮領議政恭肅沈公澮之遺墟』라고 쓴 비석이 있

었으며 위 머리에는 그간의 내력을 적은 현판이 걸려있

다. 공숙공은 우리 심문에서 유일하게 三代정승을 지낸

相公으로 어려서는 불운하게도 先考이신 安孝公께서 화

를 당하시매 피난하여 경북 善山에서 康主簿公의 양부모

슬하에서 양육되시고 34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主簿

로 出仕하시게 되었는데 그 전 언제쯤인지 이곳으로 오시

어 거처하시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공숙공께서 이 마을에 거하시면서 이곳을 農隱마을이

라 하였다고 하며, 여기에서 출사 하시게 되어 서울에 올

라가신 사실이 南原誌에 실려 있고, 공의 7世孫 사복시정

(司僕寺正 휘:纘)公이 조상의 별저(別邸)를 지키면서 대

대로 여기에서 살다가 그터에 유허비를 세운 것이라 하니

나 또한 공숙공의 후손으로 그 옛날의 조상님의 어려웠던

때가 생각나 참으로 가슴이 찡하고 눈이 어려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예정했던 순례는 모두 끝이났다.

벌써 오후 2시가 되어간다.

우선 식사를 하기로 하고 南方向으로 한참을 달려 섬

진강과 寶城江이 合流하는 오곡면 압록유원지에 도착하

였다. 谷城宗會에서 미리 주문해 논 특별메뉴로 주렸던

배를 채우고 커피를 한잔 곁들이니 이제야 정신이 제자리

로 돌아오는 것같다. 뒤돌아보니 어제 長城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줄곳 함께 하신 光州의 相八대부님,

曜安씨, 또 谷城宗會 鎭植會長님과 愚慶總務님, 특히 높으

신 年歲에도 개의치 않고 오셔서 식사와 잠자리를 걱정해

주시던 金堂山宗會 相琦會長님. 어제는 良溪祠, 彪義祠, 東

湖祠에 가는곳마다 일가분들이 나오셔서 성의껏 안내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것이 일가분들의 끈끈

한 정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일가분들과 헤어진 우리는 2일간의 순례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경길에 오르니 시계는 벌써 오후 3시를 가

르키고 있었다.                                     <끝>

◎ 巡禮後 所感

全羅南道는 한마디로 압축하여 沈門의 巨儒의 고장이다.

良溪祠에는 靑城伯, 知成州事公, 또 심문에서 처음으로

登科及第하신 愛菴公이 奉安되어 계셨고, 長城 彪義祠에

는 모든 것을 나라에 바치시고 殉節하신 彪義將軍(휘:友

信)이 계셨으며, 光州 光山區에는 東湖祠, 南洞祠, 晩翠亭

과 任亂때 무훈을 세우신 宣武原從功臣 휘 光憲公의 敬

慕齋등이 후손들의 정성으로 잘 관리되어 있었고, 金堂山

에는 入鄕祖이신 處士 訓公을 비롯한 여러분의 顯祖를

뫼시고 宗中墓域은 聖地처럼 가꾸어져 있으며 松荷齋와

또 小門中마다 회관을 운영하여 爲先事에도 精誠을 다하

는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었다.

谷城에 들어서니 이곳에는 文化財가 두 곳이요 墓所

와 齋室의 관리는 물론 治山 致齋에도 탁월한 듯 그 宗

事의 성숙함이 엿보인다. 2일간 수백리길을 다닌 그 고

장들은 顯祖께서 일구어주신 巨族의 고장다운 그 수많

은 유적들에서 아직도 祖上님들의 當代의 氣風과 숨결

을 느끼기에 充分하였다.

巡禮한 분 : 仁求, 容圭, 載澈, 種福, 載烈

제21회 하계수련대회 개최

2004년도 하계수련대회를 7월 27일부터 2박 3일간 靑

松 景義齋에서 개최하였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수련생이 다소 적은 가운데 특

강으로 沈宇永 전 총무처 장관께서 참석하시어‘倫理道德’

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으며 또 훌륭한 여러 강사 분

들께서 열강(熱講)을 해주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수련

회가 종료되었다.

또 수련회가 끝나고 가진 전체회의에서 금년도 수련회

진행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수련회 진행상 미진한 점이

많아 시정을 요구하는 의제들이 상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1. 내년부터는 더 많은 수련생을 참여시키기 위해 특별조

치가 있어야하며

2. 수련대회 명칭을 청소년 수련대회가 아닌『청송 심씨

수련대회』로 개칭하고

3. 청소년뿐만 아니라 成人男女를 적극 권장하여 가족단

위로 참여토록 하는 문제

4. 수련회를 五處山所의 각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

는 문제

5. 여름은 더우니 겨울에 하는 것이 어떤가 등

여러 가지 의안이 상정되어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지금

까지의 토의사항을 大宗會에 건의, 채택되는 대로 내년부

터 시행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문화부-

地 方 巡 禮

▶수련생 강의 장면 강사 : 심우영 전 장관

▶수련생 시조묘소 성묘

▶기념촬영

▶ 구암사에서 시향 봉행 2004.5.4

▶ 공숙공 유허비각

▶ 구암사 뒤에서 본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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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도의 개선방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에 걸쳐 적용될 최저임금(안)

을 심의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가 최소

한의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주에게 정부가 정한 하한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

으로 정한 특수근로자, 수습중인 자는 제외) 이 최저임금

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

청하고 근로자대표(9명) 사용자대표(9명) 공익대표(9명)

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

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

을 심의 의결하고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면 9월 1일부터 시

행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함

에 있어 수혜자인 근로자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지불의무

가 있는 사용자(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 등을 충

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

임금(안)은 전년대비 13.1％ 인상된 것으로, 본인은 2004

년도 상반기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 인상

률(5.4%)에 비해 너무 높게 인상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현 경제상황과도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

다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서 심의 의결에

참여했던 필자로서는 그 결과에 이의를 달고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제도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나 다른 측면으로는 지역간·

업종간 임금격차를 제개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최저임금 미달업체

가 되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영세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

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업의 경영여건이나 노동환경 변화

요인 등을 충분히 감안한 현행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

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를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

자위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제도 운영상의 개선점 중 중

요한 세가지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준임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다.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70%정도에 불과해 70∼8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에

도 불구하고 기본급＋통상임금적 수당의 비중이 낮아 최

저임금 위반업체도 적발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과 기준임금의 괴

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기본

급과 통상수당 외에도 기타 수당과 특별급여수당(상여

금·성과배분급), 초과근무수당 등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를‘기

본급＋통상적 수당’에 기타 수당 및 고정급화된 고정상여

금 월할분 등을 포함시켜 현실화할 필요가있다.

둘째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로 구분하여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위원회

에서는 관행적으로 전국단일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임금격차나 물가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서울이 전국의 임

금수준보다 36.7% 높음).

따라서 중앙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 전체의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기

초로 지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미국·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

서 도입 실시중).

셋째는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위원

과 사용자위원이 동수인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은 실질적

으로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중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노동위원회’방식으로 개

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방식이란‘노사대표

가 공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

하여 반대하는 위원후보를 배제하고 남은 후보자를 공익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상과 같이 최저임금제도가 개선이 되어 저임근로자

의 생계보호문제와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문제가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중소·영세기업들이 경쟁력

을 잃고 도산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제조업의 공

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

어들게 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 大宗會副會長 沈 甲 輔-  

효행은 정성으로 上

효(孝)자에는 가식이 없다. 오직

순수와 진실이 있을 따름이다.

나는 孝자를 보면 우선 안도감

을 갖는다. 어떨 때는 위안을 얻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무상과 희한

과 비애에 잠기기도 한다.

아마도 그것은 철이 들기 전에

는 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관심은 있었지

만 생활화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만시지탄인가 한다. 이제

와서‘아! 孝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짐작은 하지만 어버

이 이미 아니 게시니 또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미 오래된 일이다. 내가 철원 모 기관에 있을 때, 주

말에 목욕을 갔다. 머리를 깎은 모양으로 사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굴의 생긴 모습으로는 누구나 부자간임을

첫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은 얼굴이다. 젊은이는 아버

지의 손·발가락 사이까지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있다.

나는 속으로‘효도하는 한 자식이면 열 자식이 부럽지

않다’는 옛말도 생각하고,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도

그리고, 孝 앞에서는 부나 권력이나 권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싸이면서 온 몸에 비누 칠을

하다보니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끝나고 나간 모양

이다.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평상에 앉아 있다. 다시 바라본

다. 아버지는 맹인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발톱을 역시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고 아버지는 눈을 지긋이 감고 아주

편안한 만족감이 은은하게 넘친다. 그러면서도 그들 부자

는 말이 없다. 아버지가 맹인이면서 듣지 못하는 장애까

지 겸하였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다. 옷장의 옷을 꺼내어

아버지에게 입혀 드린다. 그리고 자신도 옷을 입는다. 두

부자의 옷은 짙은 밤색 세무 잠바다. 아마도 아들은 똑같

은 것을 사서 부자가 입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신발까지 신겨가지고

손을 잡고 문을 나선다. 나는 그 정경이 하도 성스러워 목

이 메일듯했다. ‘천륜은 저런 것이로구나’얼마나 아름다운

부위자강(父爲子綱)의 실현인가. 다시 생각하여도 그들은

인륜의 진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부자였다는 기억으로

남는다.

다음은 내가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을 때 보았던, 현재

의 기억이다. 역시 주말에 목욕탕에서의 일이다. 대학생으

로 짐작이 되는 아들이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버지와 함께 들어온다. 아버지는 보행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수척한 중환자의 모습이 확연하다. 잠옷차림

그대로다. 그들은 구내 이발소로 먼저 들린다.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아버지

가 이발을 다 할 때까지 이발사와 함께 주위를 따라 돌면

서 아버지의 머리 모양을 이발사에게 일러주곤 한다.

그 젊은이는 아버지의 이발이 끝나고 차례로 옷을 벗

겨 챙기고는 아버지의 불편을 부축하면서 탕으로 들어선

다. 아들은 탕에 손을 넣어 물에 온도까지 측정하고야 아

버지와 탕으로 들어선다.

나는 생각했다. ‘아! 아직도 효자에게는 한국적인 孝의

윤리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를 느꼈다. 孝란 제

부모 공경하고 칭찬받는 덕목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다.

효란 한계가 없는 것이기에 실천도 어려운 것이지만, 우

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할수있는것있는 것, 사소한 것

일지라도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부모님께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다.

세 번째의 사례가 된다. 현재도 나와 친분이 있는 심문

의 형제 항렬인 분이다. 지나치게 착하기만 한 분이다. 중

년 이후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자수성가로 남이 부러

워할 정도로 치재에도 성공한 분이다.

그런데 뜻밖에 실수, 아니 불운으로 사기꾼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경

제적으로도 아파트 두어채 정도의 손실을 본 듯하다. 영

원한 비밀이 있을까. 이 사실을 부인과 자녀들도 알게된

다음의 이야기다.

아들 한 분은 요식업을 경영하고 또 둘째는 부인과 함

께 공직에 있다가 식품 중간도매상으로 전업을 했다.

평소에 과묵하기만 했던 분이 띄엄띄엄 내게 들려준 내

용이다.

첫째로 부인이 그 사실을 안 이후 별다른 이야기는 않

지만, ‘어떻게 번 돈이냐’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모습

은 차마 볼 수 없다며, 2∼3년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차를 몰고 별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한다.

사기 한을 유인해 태우고 강이나 저수지, 바다로 돌진

할 마음을 굳혔을 때, 그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한다.

아들과 며느리들은 효자 효부로 직장에서도 칭송을 받

는 입장이고 애비가 한 일이라 오히려‘부모님 덕택에 고

생 없이 성장했고, 모두 식생활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으

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는 말을 들으니

더욱 체면이 없다며 해식은 웃음을 띄는 노안을 보며 나

도 할 말을 잊었다.

<다음호에 계속>

- 沈 晟 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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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갑보(三益 LMS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초 8일 포정(砲丁)을 點考하고 陣法을 익히다. 이씨 성

을 가진 자가 말하기를“소인이 스스로를 감히 추천하는

것은 常山의 진법을 약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하기에 前

導하여 지휘토록 시켜보니 진퇴와 旋回의 首尾가 가히 볼

만하였다. 그 사람에게 물어본 즉, 본시 성 밑에 살고 있

는 사람으로 아이 때부터 行商을 다니며 서울과 지방에서

군대 행사를 많이 구경하였다고 한다.

위의 서술에서 行商을 다녔다는 것은 보부상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지휘 능력과“서울

과 지방에서 군대 행사를 많이 구경하였다”고 하는 것에

서 볼 때,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던 인물일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반유생들이 주도하는 의병진에서 그 주류를

형성한 계층은 많은 수의 일반 농민들이었다. 유생 의병

진의 특성상 포군이나 보부상들이 전투 의병으로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의병진 내에서 내

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계급적인 측면에서 많은 갈등은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양반유생의 입장에서

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예속하에 있던 농민층을 의병부

대의 주력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의병진 내에서 농민들은 전투 요원과 비전투 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소수의 전투요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전투 요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비전투

요원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은 의병의 군량, 탄약, 군마, 군

수전 등의 군수품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여 의병의 기세

를 돋구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병 부대의 주력을 형성하였

다. 한편 청송의진의 경우에는, 府 4면과 縣 5면의 각 지

역 외방장이 거느리고 있는 親軍이 있었다. 이 외방장의

친군 즉 면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3월 초9일. 부서 외방장 沈宜喆이 친군 수십인을 거느

리고 왔으므로 술 한 동이와 북어 한 꿰미를 주었다.

3월 30일. 아침에 전령을 현서, 현내, 현북, 부서면의 면

임과 집강에게 보내 대소민인이 각기 장정을 뽑아 무기를

소지하고 요충지를 방어하라고 하였다.

4월 초3일. 오전에 부서 외방장 심의철이 친군 10여 명

을 거느리고 밤을 무릅쓰고 와서 머물렀다. 면군이 사방

에서 구름 같이 모이니 역시 우리 의군을 확장하기에 족

하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적 의미에서 의병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면군 체제는 외방장의 지휘하에 있

는 외곽부대로, 정보 수집‘지역방어’본진 후원 등의 군

사적 활동과, 도적의 방비 등 공백으로 남겨진 행정을 장

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면군은 각 면 지역의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여 본진을 후원하고 있었다.

4. 청송의진의 군비 확충

1) 무기와 훈련

청송의진은 청송군 관아 무기고의 총과 창, 그리고 탄

환으로 본진을 무장하였고, 府 4면의 각종 반총(頒銃)을

비롯하여 민기(民奇) 역부(驛部) 등의 총으로 면군을 무

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약승(藥繩:彈藥과 火

繩)은 각면의 여러 동리에서 준비하도록 하였다. 청송의

진이 주로 사용한 무기는 천보총(千步銃)이라고 하는 소

위 화승총이었고, 그 밖에 칼, 창 등의 재래식 무기였다.

이 화승총은 철환과 화약을 장전하고 화승에 불을 붙

여 발사하였는데, 유효 사거리가 20보 내외였다고 한다.

이에 비해 일본군이나 관군이 사용한 무기는 신식 소총이

었다. 이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최신형 무기를 소

지한 관군 및 일본군과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화승총은 10보 전방에 접근하여

쏘지 않는 한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고, 비가 오거나 바

람이 심하게 불면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의병은 이 같은 구식 화승총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이었다. 이와 같이

청송의진은 그 무기에 결정적인 취약성이 있었다. 이러한

취약점은 을미의병시 각 의병진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송의진은 기동력에 필수적인 군마조차

안동의진과 청량산의진에 징발된 상태였다. 원래 청송군

관할의 4驛인 靑雲, 文居, 和睦, 이전평(梨田坪) 역에 소속

된 역마가 있었으나, 앞서 창의한 안동의진과 청량산의진

에서 소모해 간 뒤였다. 청송의진은 창의 후 이 역마를

안동, 청량산 兩陣에 다시 추심 하였다.

2월 초8일. 군대 안에 말이 없다는 것은 불가한데 4역의

말을 모두 안동과 청량의 양진에 보냈던 것은 대개 두 진

영이 먼저 창의한 까닭에서 그러한 것이니 추심 하도록

각 역의 都掌에게 牌를 발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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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어깨로 메는 수레에 앉아서 궐내로 인도되어 사
은인사를 드리니 상감께서 인견하시고 따뜻하게 위로하
시니공이나아가 이르기를
“오늘날 국가와 전하를 보호함에 급한 일이 없아오나
周公께서 무일계(無逸誡)를 지어서 成王께 드려서 근로로
써 장수를 누릴 수 있는 도를 삼았으니 내용인즉 근엄하
고 공순하며 공경하고 두려워 하여 감히 황탄하고 편안해
서는 안되니 곧 무일로서 실익을 삼아 영년토록 나라를
누리게됨은이에 그 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근로가 그 요령을 얻지 못하면 문장과 내
용만 아름다울 뿐 도리어 정신을 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으로 論語에 이르기를 공경스럽게 지내되 간명하게
행동하라 했으니 공경하면 기질이 날로 강해지고 간명하
면 정신이 맑아지니 지켜야함은 지극히 간략하여 능히 번
거로움을 다스리고 처하는 바는 지극히 고요하며 능히 움
직임을 제어함이니 오늘날 사태에 즈음하여 감히 이로써
규범을드리는바입니다.”

상감께서 감탄하시고 하인들이 부축하여 섬돌에서 내

려오니 길가에서 구경꾼들이 모두 한숨 쉬며 탄식하였다.

이 해 5월 27일 추우당(追尤堂)에서 고종(考終) 했으니

향년이 86세였다. 상감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크게 슬퍼하

시며 조회와 시장을 철폐하게 하고 부위를 의례대로 하였

으며 이 해 10월 18일 장단아야곡(長湍阿也谷) 신좌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공은 훤칠한 체구에 명석하고 미목이 빼어나면서 밝게
빛났으며 기도가 단정하면서 구애됨이 없었다. 효도와 우
애는 진심에 기인 되었으니 어머님을 뫼실때는 항상 복종
하고 어린이 같았다. 거상(居喪) 때는 공께서도 이미 늙
었으나 상복을 벗는 법이 없었다. 백씨께서 일찍이 마치
니 맏형수를 정성껏 돌봐 주었고 지방관직때는 반드시 수
례로 함께 뫼셨다. 또한 친족 간에는 길흉사를 함께 걱정
했고 외롭고 어려운 자들의 혼사를 돌봐 주었으니 원근친
소가공에게몰려들었다.
봉제사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대로 하였고 비
록 90세에 가까워도 질병이 아니고는 반드시 참제하였으
며 절후 따라 성묘함에 먼길도 꺼리지 않았다. 제사를 못
올리는 선영에는 祭田을 마련했으며 만일 남을 시켜 수호
하던 대수가 먼 분묘가 실전의 우려가 있으면 지성껏 찾

아내어사초하고비를세웠다. 
무릇 같은 성붙이는 다들 가르쳐서 화목토록 하고 때
때로 만나고 즐겼다. 평소에도 손에서 小學 일부를 놓지
않았으며 말하기를 내가 충헌공에게 들으니 인품을 기르
고 모양을 갖추는 것은 모두 여기에 있다고 하셨다. 비록
공무 수행으로 몹시 바쁜중에도 반드시 틈을 서책을 펼쳐
탐열하였다.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있고 의대를 갖추었으
며한번도비뚤어진모습을보이지않았다. 
성품이 검소하여 유풍사치를 즐기지 않았으며 또한 일
찍이 명예에 치우친 적도 없었고 관직수행을 가사 돌보
듯 하였으며 평생토록 존경하고 우러러 본 분은 오직 文
正公 허목(許穆) 선생 뿐이었다. 남들은 비록 한세상을
소망없이 살았다고 하나 단 한 차례도 헛된 명예로써 가
식을 즐기지 않았으며 소신껏 57년을 지냈으되 벼슬한
것은 30년이 못 되어 또한 일찍이 조정에 앉어서 임의대
로 처리한 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대간의 여론이 이름을
기억하고 덕을 사모함이 오래도록 바뀌지 않았으며 정무
를 아는 자가 근자에 나라를 받들고 백성을 돌본 분은 오
직沈尙書한분이라고들하셨다.
부인은 廣州 李氏 이니 둔촌 이집 선생의 후손이요 고
조부의 휘는 덕형(德馨)이니 영의정을 지내신 시호가 문
익공(文翼公)으로서 세상에서 한음(漢陰)선생이라고 칭하
는 분이며 증조의 휘는 如圭이니 관작이 判決事이고 조부
의 휘는 상건(象乾)으로서 벼슬이 都事이고 아버지의 휘
는 允元이니 別檢을 지냈다. 별검이 여산(礪山) 宋씨인
휘 유효(孺孝)의 딸에게 장가들어 戊子(1648)년 정월 초
八일 부인을 낳았는데 어릴 적부터 뜻이 담박하여 처신에
지각이 있었다. 14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께서 자결
을 하시니 부인께서 밤새 홀로 울부짖으며 구호하되 모든
상구를 손수 감당하였으니 남들이 씩씩한 남자라도 따를
수없다고들하였다.
19세에 시집을 왔는데 시부모에게 예절을 다하였으며
맏동서를 경애하고 수저와 잣대를 함께 사용하였다. 떨어
진 저고리와 홋치마로서 늘 허술한 여염집 아낙네 같았으
며 아무리 천한 비복일지라도 일찍이 회조리를 사용한 적
이 없고 대소사에 정성과 삼가함을 다하니 규중이 엄숙하
였다. 甲申(1704)년에 寧海에서 부근을 따라 돌아오던 도
중에 병이 심하여 六월 초1日 진보(眞寶) 역관에서 마치

니 향년이 58세였으며 연천(漣川)에 장사 지냈다가 뒤에
옮겨 공의묘에합장하였다.
공은 四남 三녀를 두었는데 맏이 得天은 승문원 正字였
으나 일찍 죽었고 다음 得經은 生員이었으나 백부에게 양
자갔는데 학생이 있었으나 또한 일찍 죽었으며 다음 得行
은 좌랑이었고다음得成은 생원이다. 맏딸은 이상기(李相
琦)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진사 유태장(柳泰章)에게 시집
갔고 다음은 朴興新에게 시집갔다. 측실에도 두딸이 있었
는데맏은오해운(吳海運)에게시집갔고다음은어리다.
득경은 족형의 아들인 야(   )를 양자했는데 문과에 급
제했고 득행은 딸하나를 길러 임선(任 )에게 시집보냈
다. 득성은 2녀를 두었는데 맏은 정지성(丁志聖)에게 시집
갔고 다음은 어리다. 이상기는 1남을 두었으니 선수(善壽)
이고 유태장은 2남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完基와 最基이
고맏딸은姜必東에게시집갔으며나머지는어리다.
박흥신이 1남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태갑(台甲)이고
딸은 남영로 강세동(南穎老 姜世東)에게 각각 시집갔다.
야는 1남3녀가 있으나 어리며 정지성도 딸 하나가 있는
바 어리다. 이선수의 2남은 세익(世翼)과 세적(世迪)이며
유완기가 1남2녀이나 어리고 박태갑이 1남이라 역시 어
리고 남영로가 1남1녀이나 모두 어리다.
명(銘)에 이르기를

“군자로서 헌헌했으니 역시 거동이 훌륭했고 늙도록
허물이없었으니예찬이빛났도다.

때를 따라 더욱 조용했으니 정도로 모였으며 그물에 벼리
를갖췄으니의복에동정을달았도다.

길상만 모였으니 우뚝함이 장구하고 험한 앞에 일을
맡아이득항상웬허물인가

거두어 주고 비방 당해 나무를 흔드는 바람이나 넉넉한
그행실은정확하게지켰다네.

높고 높은 외로운 산 우러러서 복종하니 연천의 맑은
여울기수(沂水) 물에 씻었다네.

으뜸 길을 수용하니 넓고도 너그러워 밤낮으로 앞길 닦아
모든것을다얻었네.

본말이 여기에 있으니 세상에서어찌여길고.

내가 시를 중하게 다뤘으니 후에사람들이살필지어다.

이는 성호 이익(星湖 李翼)선생의 문집에 실린글이다.(역자의 주)

<끝>

判中樞府事兼 吏曹判書 致仕奉朝賀 諱 檀 墓誌銘 竝書 ⑤
판중추부사겸 이조판서 치사봉조하 휘 단 묘지명 병서

독립운동가 沈 誠 之 ⑥



88 청 송 심 씨 종 보제49호 2004년 9월 20일

『三田渡碑』를 아시나요

中國은 高句麗史를 自國의 변방국가의 역사로 만듬으

로서 한국의 古代史를 말살하려는 흉계를 드러내고있다.

日本은 自國과는 아무 연고도 없는 獨島를 자기네 영토라

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서 우표 발행하는 것까지도 중지

하라고 간섭을 하는가하면 동족이면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北韓이 南韓과의 왕성한 경제교류에도 불고하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고 보니 우리 한국은 바다 한 복판에 홀로 떠있는

것 같은 사고무친(四顧無親)의 심정임을 어찌하랴! 이러

한 때『三田渡碑』를 찾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이다.

삼전도비가 서있는 곳은 지금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으

로 높이가 總高 5.7m, 폭이 1.4m나되며 碑옆 바로 앞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부조상석(浮彫像石)이 자리하고 있다.

이 浮彫像은 丙子胡亂당시 淸太宗앞에 仁祖가 꿇어앉

아 항복하는 모습을 그린 조각상(彫刻像)이다. 용골대, 마

태부(龍骨大, 馬太夫)등의 淸將의 안내를 받어 들어선 수

항단(受降壇)에는 맨 위 자리에 淸太宗 汗이 의자에 거만

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 앞으로는 청의 軍士들이 양옆으로

도열하고 있으며 청의 왕자들이 앞줄에 자리하고 있는데

淸太宗 汗에게서 두어 칸 떨어진 앞쪽에 仁祖가 맨바닥에

엎드려 降禮를 올리는데 민망하게도 세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니 이것은 一國의 王으로서 千

秋의 恨을 남긴 치욕적인 일이다. 

이것이 丙子胡亂이다. 이로써 淸과 和約이 성립되었고

청태종은 ① 朝鮮은 淸에 대하여 臣의 禮를 다할 것 ②

明의 년호를 쓰지 않을 것 등의 11가지의 條約을 받고서

야 돌아갔다. 그러고도 못 믿어 돌아가면서 소현세자(昭

顯世子)와 鳳林大君의 두 王子를 인질로 데려가고 청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洪翼漢, 尹集등 三學士를 잡아다 처형

하니 이로써 丙子胡亂은 비극적으로 끝을 맞게 되었다.

이로부터 二年후인 仁祖17년(1639) 청태종의 강요에

의해『청태종송덕비』(淸太宗頌德碑)를 淸의 軍營이었던

삼전도에 세우게 하니 그것이 지금의 三田渡碑 이다. 청

태종은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한 침략자이면서도 이 碑에

서는 조선에 많은 시혜(施惠)를 하고 너그러운 聖君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三田渡碑란 이름은 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歷史는 잘못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歷史가 잘못 되지 않도록 예방 할 수는 있다.

병자호란이 있게된 연유를 살펴보면 1592년 日本이 15

萬 大軍을 이끌고 쳐들어와 나라가 초토화되었는데 이때

明나라 李如松제독이 4萬의 援軍을 이끌고 들어와 함께

싸워 왜군을 물리쳤다.

격전에 격전을 거듭했던 壬辰倭亂 7년 전쟁이 끝나고

나니 朝鮮과 明나라가 함께 국력이 쇠진(衰盡) 하였으며

명나라와 후금과의 싸움에 明나라에서 援軍을 청하니 光

海君이 어찌 할바를 모르다가 명나라의 은공을 저버릴 수

없다는 斥和派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군은 보내되 싸우는

척 하다가 이내 後金에 포로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

법으로 청원을 사실상 거절하는 책략을 쓴 것이다. 이래

저래 국력이 아주 쇄진 한 때를 당하여 後金이 朝鮮을 쳐

들어와 丁卯胡亂을 일으켜 兄弟之國을 맺게 하더니 얼마

후 명나라와의 싸움에 원군을 보내줄 것과 臣下國으로의

예의를 하여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에 격분한 朝鮮이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후금은 국호를 淸으로 개칭하고 이어 청태종 한이

1636년 12월 9일 침략군 十萬大軍을 직접 이끌고 쳐들어

오니 조선에선 모든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끝내는 당하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소국의 운

명인 것이다. 

그 후로도 이렇게 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으면서 살아

온지 수 백년. 구한말에 이르러 일본은 청국과 러시아를

차례로 물리치고 마침내 1910년 우리나라가 왜국에 합병

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니 亡國의 恨을 어찌 필설로 다 표

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二次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승

리함으로서 우리나라는 간악한 침략자로부터 벗어나 본

래의 大韓民國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다행

한 일인가.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 6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고대 역사를 훔쳐가려 하고, 일본은 우리

의 독도를 뺏어 가려 하고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보다도 자애롭고 인자한

어머님의 품보다도 더 넓고 깊은 우리의 이 조국!

그러기에 수 많은 목숨들을 바쳐 지켜온

이 조국인데!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행태는 100년전 구한말 시대

와 흡사하게도 정쟁에만 정신이 팔려 兩國에서 벌이고 있

는 추악한 그 음모조차 막을 힘이 없어 보이니 참으로 나

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크던 작던 국가간의 시시비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이나 정당성의 이론이 아니라 終局

엔 강력한 힘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엄연한 철칙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나는 지금 삼전도비 앞에서 부조에 그려진 당시의 仁

祖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마

음속 깊이 뒤틀린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지금의 우리

政治家들은 仁祖때나 구 한말과 같은 혼란을 조성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나라가 잘 되려면 제발! 제발! 정신들 차

려야 한다.            <끝>

▶宗報 48호에서 誤字정정◀

2P : 功臣편. 첫줄 宣武原從功臣 2等을 1等
으로 정정합니다.

성금감사합니다人人 事事

守植 : 울산 경찰서 보안과장(총경)

相仁 : 경기 경찰청 경무과장(총경)

雲植 : 한국 쓰리엠 소비자및 오피스마켓 사업본부장

대선 : 조선일보 특허청 17회 학생발명전 대통령상

載義 : 수협 중앙회 서울 중화동 지점장

宜杓 : KBS 남북 교류 협력팀장

恩哲 : KBS 경영 본부 재무

相敦 :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 1과장

英姬 : 한양대 사회학과 대학장

元述 : 한양대 사업 경영 대학원 교학부장

在明 : 한밭대 교무 처장

興澤 : 근로 복지 공단 춘천지사 징수부장

東燮 : 문화 관광부 저작권 과장

榮燮 : 문화 관광부 국립 중앙도서관 서무과장

震燮 : 시흥시 냉정초등 교장

載麟 : 성남 성곡중 교장

花燮 : 서울 대진 초등 교장

釘愚 : 서울 남사초등 교장

埈成 : 연세대 중앙기공 실장

允洙 : 산자부 무역 위원회 무역 조사실장

長燮 : 문화 관광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揆煥 : 전북대학교 교수 3월임명

載洪 : 인제대 의무 부총장

理 事 會 費

◐ 송 금 안 내 ◑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유사 상해 011-805-2943

載求 50,000 2005年 三陟 남양동

相勳 50,000 2004年 김포 대곶

永植 50,000 2004年 三陟 교동

信求 50,000 2004年 光州 양동

宜哲 50,000 2004年 大田

統營宗會 200,000 慶南

信求 150,000 光州

재만 100,000 天安

능봉 30,000 東海市

상윤 30,000 束草

재완 30,000 恩平區

기천 20,000 盆唐

인보 50,000 新月洞

동섭 20,000 洪城

相日 30,000 靑松

상만 20,000 平澤

永植 50,000 三陟

심영 30,000 安東

재홍 50,000 監査院

경보 30,000 水原

윤도 50,000 鷹峰洞

희보 30,000 시흥

* 沈潤度 : 尙志大學校 敎授, 停年紀念論文奉呈式

과 黃條勤政勳章을 받음

* 停年退任 : 2004年 8月 31日

* 住 所 : 서울 성동구 응봉동100

대림APT 3동 1403호동

祝 勳章授與

▶ 三田渡碑 (淸太宗頌德碑)

▶ 부조상석(浮彫像石)

- 丙子胡亂은 國恥이다. -

- -


